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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여기 있어도 안 힘든데 밖에 있으면서 왜 힘들어합니까?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

‘좁은 곳에 있으면서 할 일을 못해도 후회가 되는데, 넓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할 일을 못

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느냐.’하셨습니다. 사실은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

다. 결국 제일 큰 것은 몸뚱이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. 몸뚱이 하나 만들어서 스타가 되어 

세상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. 환경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. 통나무집에 

사는 사람도, 산골짜기 촌에서 사는 사람도 다 일하고 돌아다닙니다.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

다. 

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. 왜 가수가 되는 지 압니까? 똑같은 사람인데도 노래를 잘 부르니까 

가수가 되지 않습니까? 똑같은 곡에 똑같은 가사 가지고 부릅니다. 설교하는 사람도 똑같은 

성경말씀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? 내 성경이라고 특별합니까? 사람들은 내가 보는 성경책은 

특별한 줄 압니다. 성경대로, 성경의 말씀을 본질대로 푸는 것입니다. 내 사상이 ‘나를 사랑

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보자.’입니다.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

다. 결국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지 보려고 나를 전쟁터에 갖다놓으셨는데, 거기서 내가 

총을 안 쐈습니다. 월남전 책에 이런 것을 다 썼는데, 이 책을 읽어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

다고 했습니다.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만 공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, 이렇게 큰일을 한 

지 몰랐다고 했습니다. 

사람이 ‘하겠다.’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못해도 백만 명도 충분히 다 끌고 갈 

수 있습니다. 한국이 열심히 안하면 안 됩니다.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압니까? 사람은 

바로는 성장을 못합니다. 그리스도를 찾아나가야 더 근본을 압니다. 본바탕을 갖춘 후에 그 

다음에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. 첫 번째 회개하라고 했습니다. 회개 안하면 안 

됩니다. 예수님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. 죄를 회개하고 그때부터 병도 고쳐주면서 

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. 회개기도를 함으로 (하늘을)뚫어야 합니다. 나도 산에서 거의 20

년 기도하다가 나왔습니다. 30년 전에 내가 클 때, 메시아 온다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숨넘

어가게 소리 지르면서 기다렸습니다. 만날 하늘만 쳐다보면서 온다고 했습니다. 이런 것을 

내가 나중에 설교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. 


